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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기관의 일차적 교육목표는 이론교육과

한국과� 몽골�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
습� 만족도에� 대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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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논문은� 한국과� 몽골�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하여� 비교� 연구함으로써�
몽골과�한국의� 간호대학생의�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기초자료를�마련하고자�한다.� 경남�소재� 1개� 대학� 간호대
학생� 187명과� 몽골� 국립의과대학의� 간호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자료분석은� IBM� SPSS� 21.0�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한국� 간호대학생이� 몽골� 간호대학생보다�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
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몽골� 간호대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간호대학생은�임상실습�스트레스가�낮을수록,� 주관적�행복감이�높을수록�임상실습�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
으며,� 몽골�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과� 몽골� 간
호교육기관의�임상실습� 교육에�대한� 비교� 연구를�시행하여�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검증을�위한�연구가�필요하다.

Abstract � This� study� is� to� prepare� basic� data� to� improve� th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in� Mongolia� and� Korea� by� comparatively� studying� subjective� happiness,� clinical� practices� stres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etween� Korean� nursing� students� and� Mongolian� nursing� student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87� nursing� students� from� one� college� in� Gyeongnam� and� 100� nursing�
students� from� the� National� Medical� University� of� Mongolia� and� data� analysis� were� using� the� SPSS�
21.0� program.� The� result� was� Korean� nursing� students� had� lower� subjective� happines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han� Mongolian� nursing� students,� but� they�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in� Mongolian� nursing� student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lower�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higher� the� subjective�
happiness,� the� higher� th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and� in�
Mongolian� nursing� students,� the� lower�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the� higher� th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comparative� study� on� clinical� practice� education�
in� nursing� education� institutions� in� Korea� and� Mongolia� to� develop� a� joint� program� to� improv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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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교육을 통해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전

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목표 달

성을 위해 이론 강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제

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인 임상실습 과정은 필

수적이다[1].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도 임상실습

을 최소 1,000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

어 모든 간호교육 기관은 이에 맞추어 임상실습 교

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2]. 간호사가 되기

위한 필수 교육과정인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간호대

학생들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병원 환경에서 임상

실습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부담스러워

두려운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3]. 간호대학생의 스

트레스 관련 문헌 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전문지식

과 기술 부족, 공부와 일, 실습업무부담, 임상실습 현

황, 사회적 스트레스, 과제물 등으로 인해 임상실습

을 하는 동안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한다[4].

몽골의과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교육은 3년

과정과 4년 과정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3년 과

정인 경우 1학년 때분터 임상실습을 시행하고 있

으며, 4년 과정의 경우 2학년 때부터 임상실습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내 몽골 지역의 대학에 다니

는 몽골 출신을 포함한 의과학생 6044명 중

47.5%이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 증상을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의과대학생의 학업은

이론과 임상실습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상실습 스트레스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는다면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론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간호학생들의 임상

실습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임

상실습 스트레스 증가는 임상실습 만족도를 저하

시키고 임상수행능력 부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저하와 함께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6]. 그러므로 한국과 몽골 간호대학생의 임

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여 비교해 볼 필

요가 있다.

사람의 감정 중 행복은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

정적인 감정이 우세한 심리상태를 의미하며, 주

관적 행복은 긍정-부정의 연속선 상에서 한 개

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자신이 선택

한 기준에 의거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는 것이다[7]. 그러므로 주관적 행복감은 임상

실습을 하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상황

에서 부정적 사고보다는 긍정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행

연구에서도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지각된 스트레스가 적고,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

다[8]. 또한, 주관적 행복감은 대상자를 돌보는

데 있어 자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행복감

에 대한 경험은 개인적 차원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행복감에 대

한 심층적인 이해와 함께 행복감이 높은 간호제

공자로서 긍정적이고 활기찬 간호환경을 조성하

는데 기여하기 때문에[9-10] 간호대학생의 주관

적 행복감은 돌봄 간호행위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주관

적 행복감은 일반 대학생에 비해 낮게 나타나

[11]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연구

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만족도와 관

련된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관적 행복감과 지각된 스트레스[8],

전공만족도와 정서조절능력[12], 셀프리더십과

감성지능[13], 스트레스와 우울[14] 등을 중심으

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관적 행복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는 아직까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몽골은

1990년 이후 국교가 수립된 이후 한국 간호대학

에서도 몽골 간호대학과 서로 협력하여 간호 교

육에 대해 활발한 교류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

도 향상에 관한 비교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간호대학생과 몽

골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

레스,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임상실습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가 국

가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두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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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켜 임상실습 교

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몽골의 간호대학

생의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

습 만족도에 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

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한국과 몽골 간

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

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를 비교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  본 연구는 한국과 몽골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정

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1� 연구대상

�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한민국 경남 J시에 소

재한 대학교 중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187명과 몽골 국립의과대학에 재학생이며 임상

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총

287명이다.

대상자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두 그룹 간의 차이 확인을 하기

위한 t-test 분석으로 설정하여 연구의 효과크

기 0.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으로 설정하였

다. 그 결과 각 군의 최소 인원은 88명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참여한 각 군의 대상자는 최소 인

원을 충족하였다.

�

2.1� 연구도구

� 2.1.1� 주관적� 행복감

� � Lyubomirsky와 Lepper[15]가 개발한

Subjective Happiness Scale을 Kim[16]이 번안

한 도구로 총 4개 문항, 7점 리커트 척도(최저

1점에서 최고 7점), 최저 4점에서 28점까지, 점

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하

며, 도구개발 당시 연구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

뢰도는 Cronbach's alpha는 .75이었다.

�

� � 2.1.2� 임상실습� 스트레스

  Beck과 Sriavastava[17]가 개발하고 Kim와

Lee[18]이 수정·보완한 24개 문항을 사용하였으

며, 실습교육 환경(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역

할모델(6문항) 실습업무부담(4문항), 대인관계

갈등(4문항), 환자와의 갈등(5문항)의 5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또한, 5점 리커트 척

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그렇다)로 점수

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

한다. Kim와 Lee[1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는 Cronbach's alpha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85이었다.

2.1.3� 임상실습� 만족도

  Cho와 Kang[19]이 개발한 도구를 Lee 등[20]

이 수정 보완한 31개 문항 도구 중 28문항을 사

용하였으며, 실습교과(3문항), 실습내용(4문항),

실습지도(8문항), 실습환경(7문항), 실습시간(3문

항), 실습평가(3문항)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

되어져 있다. 또한,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

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부정문항은 역문

항 처리,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

뢰도는 Cronbach's alpha .89이었다.

2.4� 자료수집

�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0년 11월부터 1일

부터 12월 30일 사이에 연구자들에 의해 수집되

었다.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 및 절차에 대해 설

명을 하고 모집을 하였다. 모집된 연구 대상자

에게 유인물을 통해 연구목적과 자료수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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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한 후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 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가 직접 일반적 특성,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해 작성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20분 정

도 소요됨을 설명하였다. 몽골 간호대학생을 위

한 설문지는 한국어와 몽골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몽골 간호학과 교수 2인이 번역하여 사

용하였으며, 한국 간호대학생 190명, 몽골 간호

대학생 110명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여 설

문지를 작성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작성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된 자료의 연구대상자 수는

한국 간호대학생 187명, 몽골 간호대학생 100명

이었다.

2.5� 자료분석

� �본 연구의 자료분석 방법은 SPSS 21.0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유의

수준 .05에 양측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동질성 분석으로 χ2 test와

t-test를 실시하였다.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는 ANCOVA를 이용

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각 문항에 대하여 t-test

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

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의 상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

�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나이는 한국 24.02

세, 몽골 20.45세로 몽골 학생이 나이가 더 적었

으며(t=6.20, p<.001), 성별은 한국과 몽골 모두

여학생이 더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1.04, p=.307). 종교는 한국과 몽골 모두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한국이 80.2%로 몽골의

53.0%보다 유의는 많았으며(t=14.82, p<.001),

전공만족도는 한국과 몽골 모두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한국이 52.4%, 몽골

47.0%보다 많았다(t=8.61, p=.014). 주관적 건강

은 한국과 몽골 모두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경

우가 많았으며, 한국이 67.7%, 몽골이 71.0%로

차이가 없었으며(t=1.47, p=.480), 대인관계는 한

국과 몽골인 모두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

았으며, 한국이 67.4%, 몽골이 78%로 한국이

몽골보다 응답한 경우가 더 적었다(t=5.98,

p=.050).

3.2� 대상자의� 주관적행복감,�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정도의� 비교

� �본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은 한국 4.86

점, 몽골 4.92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2.05, p=.088)[Table 2].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한국 2.80점, 몽골 3.09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4.91, p=.001).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실습교

육 환경은 한국 3.15점, 몽골 3.11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t=-0.48, p=.684),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은 한국 2.82점, 몽골 3.2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6.04,

p<.001). 실습업무부담은 한국 3.48점, 몽골 3.26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t=2.73, p=.007), 대인관계 갈등은 한국 2.30점,

몽골 2.4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며(t=-1.58, p=.115), 환자와의 갈등은 한국

2.34점, 몽골 3.0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t=-9.01, p<.001)으로 나타났다

[Table 2].

본 연구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한국

3.42점, 몽골 3.4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t=0.06, p=.648). 하위 항목을 살펴

보면 실습교과는 한국 3.64점, 몽골이 3.80점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2.19,

p=.030), 실습내용은 한국이 3.20점, 몽골이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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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Korea(n=187)� Mongol(n=100)

t p
M±SD � M±SD

Subjective� happiness 4.86±.83 4.92±.77 2.05 .088

Clinical� practice� stress 2.80±.50 3.09±.42 4.91 .001

Practice� environment 3.15±.67 3.11±.64 0.41 .684

Undesirable� role� model 2.82±.66 3.28±.54 -6.04 <.001

Practical� work� load 3.48±.63 3.26±.69 2.73 .007

Interpersonal� conflict 2.30±.73 2.44±.65 -1.58 .115

Conflict� with� the� patient 2.34±.70 3.08±.59 -9.01 <.00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3.42±.44 3.47±.46 0.62 .648

Practical� subject 3.64±.56 3.80±.59 -2.19 .030

Practice� contents 3.20±.58 3.72±.59 -7.12 <.001

Practice� guidance 3.45±.56 3.51±.57 -0.75 .455

Practice� environment 3.49±.54 3.22±.62 3.79 <.001

Practice� time 3.26±.81 3.45±.67 -1.98 .049

Practice� evaluation 3.48±.75 3.35±.64 1.49 .137

[Table� 2]� Differences� in� subjective� happiness,�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etween� Koran�

and� Mongolian� Nursing� students� (N=287)

[표� 2]� 한국과� 몽골�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차이(N=287)

Variables Categories�
Korea(n=187)� Mongol(n=100)

χ2or� t� p
n(%)or� M±SD n(%)or� M±SD

Gender Men 20(10.7) 7(7)

1.04 .307Female 167(89.3) 93(93)

Age(year) <20 0 72(72.0)

172.56 <.001*

21-22 64(34.3) 14(14)

23-24 82(43.9) 6(6)

>25 41(21.9) 8(8)

24.02±4.03 20.45±2.90 6.20 <.001

Religion Yes 37(19.8) 47(47.0)

14.82 <.001*No 150(80.2) 53(53.0)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98(52.4) 47(47)

8.61 .014

commonly 84(44.9) 42(42)

Dissatisfaction 5(2.7) 11(11)

Subjective� health Healthy 121(64.7) 71(71)

1.47 .480

commonly 59(31.6) 27(27)

Not� heathy 7(3.7) 2(2)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126(67.4) 78(78)

5.98 .050

commonly 61(32.6) 21(21)

Bad 0 1(1)

*;� 나이,� 종교� ANCOVA� 처리

[Table� 1]�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of� KoreanNursing� Students� and� Mongolian� Nursing� Students

[표� 1]� 한국� 간호대학생과� 몽골�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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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7.12, p<.001). 실습지도는 한국이 3.45점, 몽

골이 3.5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며(t=-0.75, p=.455), 실습환경은 한국이

3.49점, 몽골이 3.2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79, p=.001). 실습시간은 한국

이 3.26점, 몽골이 3.4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t=-1.98, p=.049), 실습평가

는 한국이 3.48점, 몽골이 3.35점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t=1.49, p=137)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한국과� 몽골�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관계

�  한국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임상실습 만족도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이며(r=-.211, p=.004), 주관적 행복감과

는 양의 상관관계(r=.262, p<.001)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행복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음

의 상관관계(r=-.448, p=.008)로 나타났다[Table

3]. 즉, 한국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임상실습 만족도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통계적

으로 음의 상관관계(r=-.264, p=.008)가 있었으

나 주관적 행복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185, p=.065)[Table

3]. 또한, 주관적 행복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r=-.086,

p=.393)으로 나타났다[Table 3]. 즉, 몽골 간호대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논� 의

� �

간호학은 실천학문으로 간호대학생은 임상실

습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임상실습

으로 인해 간호대학생은 타 학과 학생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

스는 임상실습 만족도를 감소시켜 대상자의 건

강을 돌보는 간호사가 되는데 있어 저해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관적 행복감은 임

상실습을 하는 동안 발생되는 스트레스적 상황

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이다. 한국과 몽골

간호대학생은 공통적으로 간호사가 되기 위해

임상실습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므로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에

서 공통적인 특성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문화와

간호교육제도 등의 차이에서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과 몽골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두

나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위해 본 연구를 시도하

였으며, 그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

하고자 한다.

Variables
Subjective� happiness Clinical� practice� stres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Korean Mongolian Korean Mongolian Korean Mongolian

Subjective�
happiness 1 1

Clinical� practice�
stress

-.211
(.004)

-.086
(.393)

1 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262
(<.001)

.185
(.065)

-.448
(<.001)

-.264
(.008)

1 1

[Table�3]�The�relationship�between�subjective�happiness,�clinical�practice�stress,�and�clinical�practice�satisfaction�among�

Korean� and� Mongolian� nursing� students�

[표� 3]� 한국과� 몽골�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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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한국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

감 점수는 4.86점, 몽골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

복감 점수 4.92점으로 한국 간호대학생이 몽골

간호대학생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다소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유엔의 2021

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49개국 중

한국은 62위, 몽골은 70위로 한국이 행복지수가

조금 높지만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21].

간호대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임상에 적

용하는 가운데서 발생하게 되는 임상실습 스트

레스, 과중한 학습량,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야 한다는 심리적 중압감 등으로 인해 많은 스

트레스를 경험한다[22]. 간호대학생의 이러한 스

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요인으로 주관적 행복감

이므로[23] 두 나라의 간호대학생을 위한 주관

적 행복감 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국내연구

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 ‘현실치료를 적용한 행복선택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주관적 행복감이 향상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22][24]. 이와같이 한국과

몽골의 간호대학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복교육과정’을 공

동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몽골 간호대학생이 한국

간호대학생 보다 더 많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항목을 살펴보

면, 한국 학생은 몽골 학생보다 실습업무 부담

에서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몽골 학생은 한국

학생보다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 환자와의

갈등에서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 몽골 간호대학

생 4학년 160명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시 어려운

점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임상실습을 감독하는 간호사는 본인 업무로 바

빠서 자세하게 간호업무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

으며, 대상자 역시 주사를 줄 때 만족하지 못하

고 개인의 이야기나 질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

으려고 하며, 대학에서 배우지 못한 일을 하라

고 하면 불안하지만 참는 것으로 나타나 몽골

간호대학생들도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25]. 반면 한국 간호대학

생들은 역할 혼동, 성차별, 의료인 환자태도, 동

료학생 간 비교, 이론과 실무의 차이, 실습 지도

자 역할 미확립, 실습몰입 방해, 실습환경문제로

인해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26]으로

나타났다. 몽골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기간 동

안 한국 간호대학생과 달리 임상실습 시 간호사

업무를 보조할 뿐만 아니라 주사 주입 등 간호

사와 같은 간호업무 활동까지 하고 있으며, 이

런 직접적인 간호활동으로 인해 더 많은 임상실

습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더군

다나 한국 교육기관에서는 한국간호교육평가 기

준에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을 별도로 시행하는

지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 한국 간호대학에서는

임상실습 전 체계적인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현장지도자와 교과목 지도교수가 충

분한 협의를 통해 임상실습이 이루지는 반면,

몽골 간호대학은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이 이루

어지기는 하나 아직까지 체계가 미흡하며, 임상

실습기관 규모에 따라 간호대학생을 위한 임상

실습 전담 간호사가 있기도 하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2] 임상실습 교육의 질이 임상실습

기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임상실습교육기

관으로 적합한 기준이 잘 세워져 있는 한국 간

호교육이 몽골 간호대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한국 간호대학생이 몽골

간호대학생보다 점수가 낮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한국

학생은 몽골학생보다 실습환경에서 만족도가 높

았으며, 몽골학생은 한국학생보다 실습교과, 실

습내용, 실습시간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의 대한 핵심

요인은 임상실습 환경과 임상실습 현장지도자로

[27] 특히 임상실습 현장지도자의 교수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의과대학과 달리 간호학과의 전

임교원은 임상현장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기 때

문에 직접적인 술기 지도 및 환자 대상 중재가

어려워 간호학의 실습 교육은 임상실습 현장지

도자가 하게 된다[28]. 그러나 실제 임상실습 현

장지도는 병원에서 간호 업무시간에 대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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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간호하면서 임상실습 지도를 하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지도에 오롯이

집중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된다. 그러므로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임상실습 현장지도자의 근무시

간을 탄력으로 운영하여 간호대학생들에게 질

높은 임상실습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대학과 병

원 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과 병

원은 임상실습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현장 교수

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몽골에서는

학교와 임상실습기관 협약을 맺을 때 간호대학

생의 임상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간호사를 임상

실습지도 전담교사로 임명하고 있으며, 그 교사

의 근무 일정에 맞춰 간호학생들의 근무표를 편

성하여 같이 근무하면서 임상실습 지도를 받고

있다. 이러한 몽골의 임상실습교육 제도는 현장

교수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몽골의 의원급 임상실습기관에서는 임상

실습 전담교사가 배정이 되어져 있지 않아 간호

대학 교수가 병원 순회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에 한국과 몽골은 임상실습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현장 교수제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을

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몽골 간호대

학생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한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Ahn

과 Kong[8]의 연구에서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

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향상된다는 결과와 일

치하였으며, Kim과 Cha[29]의 연구에서 임상실

습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

서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

소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이 한국과 몽골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임상실습 만족도

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국

간호대학생이 몽골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

도 향상을 위해 임상실습 교육 시 주관적 행복

감을 향상시키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

킬 수 있는 임상실습교육 체계마련과 학생의 주

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행복한 임상실습 교육과정의 공

동 개발이 필요하다.

5.� 결� 론

� �

본 연구는 한국과 몽골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정

도와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비교 조사연

구이다. 본 연구 결과 한국 간호대학생이 몽골

간호대학생보다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만족

도 정도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몽골 간호대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몽골 간호대학생은 임

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몽골 간호대학생은 한국 간호대학

생보다 임상실습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

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한국과 몽골 간

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는 임상실습 만족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

므로,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고 임상실습 스

트레스를 감소시키면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일반

화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

하며, 특히 한국과 몽골 간호교육기관의 임상실

습 교육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한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ISSN� 2383-4552)� Vol.9,� No.2,� pp.221-230,� Dec.� 2021

https://doi.org/10.22961/JHCLS.2021.9.2.221

-� 229� -

국과 몽골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

상시킬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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